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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해쌀이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벼톨이야 
내친구들을 소개할게.

안녕! 
나는 알곡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볼래? 



우아함~ 잘 잤다. 
친구들, 안녕? 나는 벼톨이야. 
이제부터 나와 볍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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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해쌀이야. 
만나서 반가워.

아함~~

나는 알곡이. 
아이, 졸려. 

조금 더 잘까?

~~~~아함

단원   봄 볍씨들이 논으로 돌아와요1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나 벼톨이와 볍씨 친구들 모두 겨울잠에서 깨어났지.

이제 논으로 돌아갈 시간이거든. 



농부 아저씨가 볍씨 친구들을 논에 뿌려 주셨어.

우리는 붕~ 날아 땅에 착착 내려앉았지.  

앞으로 이 논에서 무럭무럭 자랄 거야. 

6

개구리가 팔짝, 방아깨비가 펄쩍.
“농부 아저씨, 저기 푹신한 곳으로 

던져 주세요~.”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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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 
난다, 날아.

아이, 
어지러워라~.

슈웅~



아하, 아이 간지러워.

머리가 간질간질. 
새싹이 나려나 봐. 

꼼지락꼼지락. 
뿌리가 났어.

이야~ 
요 예쁜 싹 좀 봐.

어머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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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 친구들 몸에서 근질근질 뿌리가 나더니

간질간질 새싹이 돋았어. 

긁적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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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사는 친구들과 

잎과 줄기가 난 

봄의 볍씨를 붙여 주어요. 

이제 뿌리로는 땅이 주는 밥을 열심히 먹고, 
잎으로는 햇빛을 듬뿍듬뿍 받아 
쑥쑥 클 거야. 

무슨 소리. 
내가 더 커.

어머, 내 잎이 
제일 크단다.

내가 
더 크지?

단
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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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에는 많은 친구들이 살아

논에는 우리 벼와 함께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 

땅속을 헤집고 다니는 개미와 지렁이는 

흙을 부드럽게 해 줘. 또 거미와 개구리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벌레들을 잡아 주지. 

모두모두 고마운 친구들이야.



툭 토톡, 후드득 후드득.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하루 종일 주룩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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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많이 먹고 
나는 두 개!

단원   여름 벼들이 자라요2

잠을 푹 자고 
나는 세 개!

내일은 
줄기 하나를 
더 내야겠어.

우리 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이 왔어. 

벼 친구들은 뜨거운 햇살과 달콤한 빗물을 먹으며 

키도 쑤욱 자라고, 줄기도 부쩍 늘었지.  



벌레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친구들을 마구마구 괴롭히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6

“아얏! 누가 내 잎을 깨물었어?”
이런! 벼 잎을 갉아 먹는 벼메뚜기잖아. 



19

사마귀가 휙 벼메뚜기를 낚아채고,  

청개구리도 날름 

벼멸구를 집어삼켰지.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우리가 왔어.”



쏙, 쏘옥.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더니 
꽃이 피었어.

벼 친구들은 서로 자기 꽃이 더 많다며 뽐을 내. 

살랑살랑 산들바람에 꽃가루받이를 하고 나면 

곧 열매도 맺힐 거야. 

얘들아, 
내 꽃 예쁘지?

20 21

호흡~~

빈 벼 줄기에 벼꽃과 

자라난 이삭 스티커를 

붙여 주어요.

단
원
 학

습

2 뿌리, 줄기, 잎이 하는 일은 뭘까?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 

뿌리가 넓고 깊게 뻗어야지 벼가 쓰러지지 않아. 

줄기는 물과 양분과 공기가 다니는 길이야. 

또 뿌리와 잎을 연결해 주지. 잎은 뿌리가 준 물과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 열매를 살찌워. 

헙!

꽃을 
많이 피우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해.

나도 많이 
먹어야지.



“허수아비 아저씨, 

참새 좀 쫓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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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 짹.
 이야, 배고픈데 잘됐다.
  벼들이 토실토실해졌네~.”

저런, 여름내 벌레를 잡아 주던 참새들이

우리 알곡들을 쪼아 먹으려 해. 

단원   가을 벼를 거둬들여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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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깜짝이야

휘여, 휘여어~
참새들아, 저리 가거라.

벼가 익어 가는 논에 

허수아비 스티커를 

붙여서 참새들을 쫓아 주세요.

단
원
 학

습

3 열매가 맺고 크는 과정

벼꽃은 꽃잎도 없고 향기도 없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수 없어. 하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꽃가루받이를 하고 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열매는 잎이 만든 영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거야.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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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야,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달님, 
우리 알곡들 

많이 자랐지요?

귀뚜르르 귀뚜르르, 

귀뚜라미는 자장가를 불러주고, 알곡들은 거의 여물었어. 

이삭이 무게를 못 이기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네. 



      아
저씨도 고생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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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잉, 위이이잉.
이른 아침부터 농부 아저씨가 
우리 벼들을 거둬들이고 있어. 

땅속의 좋은 양분과 볕 좋은 날씨 덕분에 

듬뿍 열린 우리 알곡들은 튼실하게 자랐어. 

그나저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올해도 풍년일세. 
벼들아, 수고했다.



30 31

단원   겨울 다음 해 봄을 준비해요4

그래, 
너도 잘 쉬렴~.

개구리야, 
내년에 만나~.“친구들아, 고마웠어. 잘 자.”

쿨쿨, 드르렁 드르렁.

우리 벼들이 떠난 논 깊은 곳에서 

개구리, 개미, 지렁이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따듯한 봄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한 해 동안 우리가 자라던 논은 
친구들의 겨울 놀이터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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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연날리기도 하고, 

따뜻한 봄에 벼가 잘 자라라고 쥐불놀이도 하지. 

땅도 겨우내 쉬면서 우리 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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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날리고 

뛰어노는 친구들의 

스티커를 붙여 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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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겨울 논에서 쥐불놀이를 했을까?

쥐불놀이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정월 대보름에 하던 

민속놀이로, 그해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논두렁에 있는 마른 풀과 논바닥에 남은 볏짚에 

불을 놓아 태우면 해충의 알이나 벌레들은 죽고, 논에 

숨어 있던 들쥐들도 도망을 가. 타고 남은 재는 

우리 벼가 먹을 양분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쥐불놀이는 

실제로도 농사에 도움이 되었어.



우리 벼들도 곡식 창고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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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또 만나자.

어떤 벼들은 봄이 찾아오면 다시 논으로 돌아갈 거야.  

또 어떤 벼들은 맛있는 쌀이 되어 

친구들이 쑥쑥 자라도록 영양분이 될 거야.

얘들아, 
잘 자~.

음냐 음냐~.



쿵더쿵, 방아를 찧으면 
벼 껍질인 왕겨는 벗겨지고, 쌀알만 남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먹는 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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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벼의 맛있는 변신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자라요5

쌀에는 종류가 참 많아. 껍질만 살짝 벗긴 현미도 있고, 새하얀 

백미도 있어. 또 찹쌀, 멥쌀도 있고, 흑미, 홍미도 있지. 



우리 친구들이 먹는 쌀밥에는 

한 해 동안 벼 친구들이 

힘껏 빨아들인 양분과 

햇살과 바람이 가득 들어 있어.  

쌀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쑥쑥 자랄 거야.

김이 모락모락, 윤기가 좔좔. “우

아 ~  엄 마! 밥이 꿀맛이

에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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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 

수저와 반찬 스티커를 

붙여 주어요



쌀로는 밥맛 짓는 게 아니라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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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 

맛있는 떡국과 수저 

스티커를 붙여 주어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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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쌀로 만든 음식은 뭐가 있을까?

쌀로는 밥이나 떡 말고도 만들 수 있는 게 아주 

많아. 술술 넘어가는 죽도 있고, 김으로 돌돌 만 

김밥도 있지.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와 

빵도 쌀로 만들 수 있어. 

생일날에 쌀로 만든 케이크를 맛보는 건 어떨까?

“우아~ 엄

마
! 

정
말  쫄깃쫄깃 맛있어요.”

설날에는 가래떡을 뽑아 

쫄깃쫄깃 떡국을 끓이고, 

추석에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송편을 빚지. 



우아~ 친구들이 모인 유치원이다. 
나도 같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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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쌀의 영양 나를 건강하게 하는 쌀6

어, 그런데 한 친구가 놀지도 않고 칭얼대기만 하네. 

힘도 없고 피곤해 보여.

네~ 선생님.얘들아~ 
놀이터 가자! 

친구야, 
왜 그래?



친구가 배가 아픈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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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끙끙 힘을 주지만 

똥은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

친구야, 
힘을 내~.



저런,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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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늦었다고 아침밥을 안 먹으면, 

힘이 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없어. 

똥도 잘 눌 수 없고 말이야.  

아침밥을 먹어야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 꼭 기억해 줘.  

밥을 잘 먹으면

맞는 단어를
붙여 주어요.

단
원
 학

습

6 하루 세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

하루 세끼를 잘 먹으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해. 또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 밤늦게 간식을 먹으면 

아침밥을 먹기 싫어지니 안 먹는 게 좋겠지?

집중력이    

몸이    

피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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